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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돌봄 인식 관련 보고서(재단법인, 돌봄과 미래)가 최근 발표돼 이를 살펴본다. 
• 만 40세 이상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본인이 고령이나 질병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예상하는 돌봄 주체를 물은 
결과, ‘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’(39%)을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고, 다음으로 ‘배우자’ 35%, ‘본인 스스로’ 21% 등
의 순이었다. 

• 배우자의 돌봄에 대한 기대는 성별 간 차이를 보였다. 남성의 49%는 ‘아내가 나를 돌볼 것’이라고 응답한 반면, 여
성은 22%만이 ‘남편이 나를 돌볼 것’이라고 답해 인식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졌다.

[한국인의 돌봄 인식] 
내가 늙고 병들 때, 나를 돌볼 사람은 ‘요양보호사’!

※출처 : 재단법인 돌봄과미래 보도자료, 지역사회 돌봄 인식 및 수요조사 결과 발표, 2025.05.21.(전국 만 40세 이상 성인남녀 1,000명, 웹/모바일 조사 병행, 
             2025.04.25.~04.30.)

• 고독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과반(58%)이 ‘고독사 가능성이 있다’고 응답하였으며, 미혼자가 기혼자
보다 고독사 가능성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. 

• 특히 ‘고독사 가능성이 매우 있다’ 응답은 미혼자가 37%로, 기혼자(6%)보다 6배 이상 높아 주목된다. 
• 한편 선호하는 임종 장소로는 ‘자택’(48%)이 가장 높았고, 이어 ‘종합병원’(31%), ‘요양병원’(12%) 등의 순이었
다. 

[그림] 고독사 가능성 인식 (만 40세 이상 국민, 
         ‘매우+어느 정도 있다’ 비율*, %)

고독사 가능성 ‘매우 있다’, 미혼자가 기혼자보다 6배 이상 높아!

[그림] 본인 돌봄 필요 시 예상되는 돌봄 주체 
          (만 40세 이상 국민, %)

※출처 : 재단법인 돌봄과미래 보도자료, 지역사회 돌봄 인식 및 수요조사 결과 발표, 2025.05.21.(전국 만 40세 이상 성인남녀 1,000명, 웹/모바일 조사 병행, 
             2025.04.25.~04.30.) 
*4점 척도

[그림] 돌봄 필요 시 ‘배우자’를 돌봄 주체로 응답한 비율 
          (성별, 만 40세 이상 국민, 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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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림] 선호 임종 장소 (만 40세 이상 국민, 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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